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짐작컨대,�미술의�표현에�있어서�시지각적�경험과�세계�내�존재에�대한�철학적�사유를�꾸준

히�지속해�온�박선기는�이번�브릴리언트�메모리즈�프로젝트를�통해�매우�흥미로운�작업을

하게�됐습니다.�학교에서�소리를�감각하지�못하는�청각�장애�아이들에게�한�번도�들은�적�없

는�말과�음악을�가르친다는�선생님의�사연은�우리가�예상하는�경험과�소통의�한계를�분명

히�비껴서�있습니다.�38인승�통학버스�안에서�행복을�느끼며�자라나는�아이들을�소개한�음

악�선생님의�사연�어디에서도,�그들이�겪는�세계와의�불통�내지는�단절감이라곤�크게�느껴

지지�않습니다.�대신�스쿨버스를�타고�친구들과�세상을�배워나가는�아이들만의�고유한�신

체적�경험과�서로�다름에�대한�사유가�이들로�하여금�스스로의�건강한�정체성을�인식케�한

듯합니다.�그런�의미에서�스쿨버스는�선생님의�표현대로�아이들을�행복한�세상과�이어주는

중요한�소통의�창구가�되어�왔습니다.

박선기는�스쿨버스�차창�너머로�보이는�그림자처럼�아이들의�모습을�실루엣으로�형상화해

부조�형식의�작품�<브릴리언트�메모리즈>를�제작했습니다.�평소�박선기가�공간을�탐구하

던�방식에서�지각적,�인식적�태도�사이의�균형을�보여주었던�것처럼,�그는�세�개의�레이어

와�배경�조명을�통해�서로�중첩된�아이들의�모습에서�그들에�대한�우리의�경험과�인식을�재

고해보도록�합니다.�다시�말해서�차이가�드러나지�않는�검은�실루엣을�통해,�혹은�그들이

보여주는�고유한�몸동작을�통해�우리는�상황을�보다�상대적으로�인식하려들�것입니다.�그

것은�아이들이�세계를�탐색하는�방식이자,�작가로서�박선기가�대상을�관찰하는�태도와도

매우�닮았습니다.�한편�38인승�스쿨버스�좌석�안전벨트를�연결해�하나의�스크린을�만들어

그�위에�아이들의�모습을�기록한�<사랑벨트>에는�아이들의�안전과�행복을�염원하는�작가

의�바램이�담겨져�있습니다.�글�·�안소연

브릴리언트�메모리즈�·�사랑벨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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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�한국구화학교의�음악�선생님입니다.��

제가�근무하는�한국�구화학교는�청각�언어�및�지적,�자폐적�장애를�지닌�학생들이�다니는�특

수학교입니다.�처음�일을�시작했을�땐,�생소하고�어색한�분위기�탓에�매�순간�긴장하며�통

학�버스에서�아이들의�등하교를�도왔습니다.�통학버스�구석구석에�매일매일�아이들과의�추

억은�하나둘�쌓여갔습니다.�그렇게�이�버스도�벌써�11살이�되었습니다.�좀�더�큰�통학�버스

로�교체할�예정이라는�교장�선생님의�말씀에�다행이라는�생각도�들었지만,�한편으로는�섭

섭하기도�합니다.

작가�인터뷰

매일�아이들과�함께�학교로�달렸던�통학�버스를�상상하니�흐뭇해집니다.�버스는�학교까지

무사히�데려다주는�아이들의�‘고마운�친구’가�아니었을까요?��

아이들이�커서�학교를�졸업하더라도�‘고마운�친구’를�평생�기억할�수�있도록�모두를�위한�작

품을�선사하려고�합니다.

프로필

동양과�서양,�과거와�현재,�실재와�환영�사이의�관계를�탐구하는�박선기는�숯을�매다는�작

가로�유명합니다.�밀라노�국립미술원,�중앙대학교�조소학과�졸업했으며,�이탈리아,�스위스,

사연�소개

작가�박선기



독일,�중동,�북미,�남미�등�국제적인�행보를�이어가고�있습니다.�2006년�제9회�김종영�조

각상을�수상했습니다.


